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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여성 환경 연 가 국내 다빈도 일회용 생리  

제품의 유해 물질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일회용 생리

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면서 월

경용품의 안전성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났다(Suh, Na, 

& Kim, 2017). 월경은 여성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생리적 현상이므로 부분의 여성이 월경용품을 사용하

고 있거나 사용한 적이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다수 

여성이 일회용 생리 를 월경용품으로 선택하는데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의 

80.9%가 일회용 생리 를 사용한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2017). 일회용 생리 는 

외음부에 직접 맞닿아 있으며 장기간 주기적이고 반복

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무

시할 수 없다(Woo et al., 2019; Ahn & Kim, 2008). 

따라서 ‘생리  파동’이라고 불리는 일회용 생리 의 안

전성 문제는 다수 여성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여성 건강관리를 위해 이를 조명하고 월경용

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안전한 월경용품을 사용하기 위해 일회용 생리 를 

체할 수 있는 다양한 월경용품에 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그중 새롭게 두되고 있는 생리컵은 질 내로 

삽입하여 자궁 경부에 고정돼 월경혈을 곧바로 받아내

며 의료용 실리콘으로 제작되어 재사용이 가능하다

(Beksinskaet al., 2015). 국외에서는 여러 회사에서 

생리컵을 판매하고 있어 생리컵 크기, 단단함 정도 등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반면 국내의 경우 일회

용 생리  파동 이전까지는 생리컵이 생산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수입조차 허가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생리  

파동 이후인 2017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

을 정식 허가하였고 2018년 국내 제품이 판매되기 시

작하여 생리컵 사용과 인지도가 증가하였다. 2017년 식

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서 월경용품 사용자 1,028명 

중 17명(1.4%)만이 생리컵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58.9%

가 생리컵을 모른다고 응답하였다(MFDS, 2017). 그러

나 Park과 Bae (2020)의 연구에서 만 24세 이하 학

생 및 취업자 639명 중 6.7%가 생리컵을 사용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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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젊은 여성들에게 생리컵 사용률

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생리컵을 사용하는 여성은 소수이다. 

이는 월경을 숨기고 직접적인 언급을 꺼리는 우리나라

에서 생리 가 아닌 다른 월경용품을 선택하는데 사회

적 시선과 문화적인 조건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oh, 2018). 실제 생리컵 비 경험자 982명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68.4%가 생리컵이 비호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중 79.2%가 체내 삽입에 한 거부감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MFDS, 2017). 이처럼 일회용 

생리  위해성에 한 문제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새로

운 월경용품인 생리컵을 선택하는 여성의 경험을 해석

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외에서는 생리컵 사용의 편리성, 만족성, 수용성, 

안전성 등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Arenas-Gallo 

et al., 2020; Van Eijk et al., 2019). 그러나 국내의 

경우 생리컵에 관한 연구는 없었으며 월경용품 사용 현

황 조사 연구에서 생리컵이 포함된 정도에 불과하였다

(Park & Bae, 2020; Kim & Choi, 2018). Seo 등

(2019)은 학생들의 다양한 월경용품 사용 경험을 질

적 연구로 수행하였으나 생리컵 사용자는 1명뿐이어서 

생리컵 사용 경험의 의미를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방법을 이용하여 생리컵을 사용하는 여성의 경

험의 의미와 본질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다. 생리컵 사용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해석함으로써 여성들이 자신

에게 맞는 월경용품을 선택하고 이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월경용품의 다양성을 제시하

여 여성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 또한, 월경용품에 안

전한 사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건교육의 근거자료

로 제시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여성 건강을 증진에 도움

이 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한국에서 생리

컵 사용자의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국에서 생리컵을 사용해본 상자의 경

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

해 Van Manen (2016)의 해석학적 현상학 방법을 이

용한 질적 연구이다.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방법은 인간 경험을 연구하기 위해 의미가 있는 일화를 

강조하고 체험의 본질적 의미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그 

체험이 가진 의미를 해석하고 환원하는 과정이다. COREQ 

(Consolidated criteria for reporting qualitative 

research)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체험의 본질을 향한 집중

1) 현상에 한 지향

본 연구자는 여성으로 생애 여러 해 동안 주기적으로 

월경을 경험하였으며 여러 차례 월경용품을 사용해왔

다. 주변 지인들과 월경 및 월경용품에 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심을 두게 되었고 특히 2017년 ‘일회용 생

리  파동’ 이후 생리컵을 사용하게 되었다. 주변의 몇

몇 사람들이 생리컵 사용을 시도하였고 일부는 만족해

하며 여전히 사용 중이다. 그러나 아직도 다수에 사람

들이 생리컵에 해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시도하기 어

려워하며 생리컵에 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

에 ‘생리컵을 왜 사용할까?’라는 의문점을 가졌으며 특

히 우리나라의 문화는 월경을 여성들만의 비밀이라고 

생각하고 월경용품을 사는 것조차 남들의 시선을 의식

하며 피하기 급급하므로 ‘한국에서 생리컵 사용자의 경

험에 관한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으로 발전하였다.

2) 현상학적 질문의 형성

본 연구에서 한국 여성의 생리컵 사용 경험에 관한 

본질과 그 의미를 탐구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질문은 ‘한

국에서 생리컵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이다.

3) 연구자 준비와 선이해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 자신이 도구이므로 연구의 엄

밀성은 질적 연구자로서의 준비 정도가 중요하다. 본 연

구에 참여한 제2 저자는 다수의 질적 연구 경험이 있으

며 현재 학원에서 ‘질적연구방법론’을 가르치고 있고 

제1 저자와 교신저자는 학원 과정의 ‘질적연구방법론’

을 수강하였다. 또한, 질적간호연구학회에 참여하여 면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35권 제1호●

106

담기법과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에 해 훈련받는 

등 연구자로서의 준비 기간을 가졌다. 

면담과정에서 연구자의 가정과 선이해가 영향을 미

치지 않도록 개방적 질문으로 진행하였으며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자료

수집이 완료될 때까지 현상학적 문헌고찰을 의도적으로 

자제하고 현상학적 환원을 시행하고자 노력하였다.

3. 자료 수집

1) 문학과 예술작품으로부터의 경험적 묘사

연구자는 생리컵을 사용하는 여성들의 삶을 이해하

기 위하여 현상에 통찰력을 얻고자 다양한 문학과 예술

작품들을 추적하였다. 생리컵 사용 경험을 소재로 한 다

큐멘터리 중 연구 분석에 사용한 영상은 김보람의 ‘피의 

연 기’였고 에세이는 박이은실의 ‘월경의 정치학’, 잭 

파커의 ‘우리의 새빨간 비밀’, 김보람의 ‘생리 공감’, 온

스타일 바디 액츄얼리 제작팀의 ‘바디 액츄얼리’, 네이

디아 오카모토 ‘생리의 힘’을 사용하였다. 최근 생리  

파동 이후 생리컵 사용 경험을 폭넓게 수집하고자 인터

넷을 활용하여 동영상, 블로그, 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참고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는 생리컵을 사용하는 한국 성인 여성

으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

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를 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만 19세 이상 월경

을 하는 한국인 여성으로 한국에서 주로 성장해왔고 한

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생리컵을 주 월경용품으로 

6개월 이상 지속해서 사용한 사람이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SNS,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홍보 포스터와 구글 설문지 링크를 기재하였다. 구

글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조건을 포함하여 일반적 특성 

및 월경 관련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참여자의 선정기준

이 적합한 경우 심층 면담 진행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개별 연락하였다. 심층 면담 후 생리컵을 사용하는 참여

자에게 본인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주변인을 추천하도

록 하는 눈덩이 표본추출방법도 사용하였다. 연구에 참

여를 원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한 17명 중 생리컵 사용기

간이 6개월 미만인 2명, 심층면담 녹음을 거부한 1명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4명의 참여자를 심층 면담하였다

(Table 1). 14명의 참여자에게 면담 후 자료가 포화했

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참여자를 모집하지 않았다. 

참여자 연령은 평균 24.64세이며 2명을 제외하고 미

혼자였다. 월경주기는 5명은 불규칙하였고 12명은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ID
Age
(yr)

Marital status
Average days of
menstrual cycle

(Days)

Menstruation
period
(Days)

Period of 
menstrual cup usage

(Months)

P01 36 Married Irregular 5 10

P02 31 Married 30 5 8

P03 26 Unmarried 28 5 10

P04 26 Unmarried 31 6 8

P05 26 Unmarried Irregular 5 6

P06 20 Unmarried 32 5 10

P07 23 Unmarried 29 7 12

P08 25 Unmarried 33 7 7

P09 22 Unmarried 30 5 12

P10 21 Unmarried 28～30 5~7 12

P11 21 Unmarried 30 5 9

P12 24 Unmarried Irregular 4 25

P13 23 Unmarried 27 7 8

P14 21 Unmarried Irregular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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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2일이었으며 월경기간은 평균 5.57일이었다. 생리

컵 사용기간은 평균 10.2개월로 가장 길게 사용한 상

자는 25개월, 가장 짧게 사용한 상자는 6개월 동안 

사용하였다.

3)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8년 4월부터 7월까

지였으며 참여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심층 면담을 하였

다. 면담 시 상자 동의하에 면담내용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다. 면담 진행 중 행동이나 

표정을 관찰하여 기록하고 면담 직후 모든 면담내용을 

바로 필사, 정리, 기술하였으며 반복적으로 들은 후 누

락된 곳이 없는지 연구자가 직접 확인함으로써 자료의 

정확성을 높였다. 본격적인 질문 전 참여자가 편안하게 

면담에 임할 수 있도록 연구자와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간단한 연구자 소개와 안부 인사를 하였다. 면담 시 질

문은 반 구조적이고 개방형 형태로 이뤄졌다. 예를 들어 

‘생리컵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셨나요?’, ‘생리컵 사용 경

험에 해 말씀해주세요.’ 등이 있다. 상자가 경험에 

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원하는 답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거나 암시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면담 장소는 

참여자가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화할 수 있도

록 학교 연구실 및 강의실을 이용하였다. 전화면담을 원

하는 경우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에 진행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가급적 조용한 환경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

도록 안내하였다. 상자당 평균 1~2회의 면담을 진행

하였으며 평균 면담시간은 60분이었다. 자료 수집은 새

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 자료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고 판단하고 중단하였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I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NO. 

180227-1A)을 받아 시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만나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 목적 등 동의서 내용을 설

명하였다. 모든 연구 자료는 연구자만 접근 가능한 컴퓨

터에 암호화하여 저장하였고 녹음기 및 필사 자료는 잠

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였다. 면담이 완료된 후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4. 자료 분석

Van Manen (2016)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법을 이

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Van Manen이 제시

한 방법에 따라 먼저 전체론적 글 읽기 방법을 시행하

였다. 즉, 필사된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여 읽

으며 상자들의 전체 경험에 해 이해하려고 노력하

였다. 그다음 선택적인 글 읽기 방법으로 전체 자료에서 

생리컵 이용과 관련한 진술들을 모두 찾은 후 다시 여

러 번 읽어 한국 문화 내 상자들의 생리컵 이용에서

의 경험과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후 세분법

을 이용하여 같은 개념 및 의미를 갖는 의미 단위별로 

쪼개어 코드화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코드의 맥락, 관

계, 결과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개념이나 주제를 재분류

하였다. 이렇게 분석한 주제들을 4개의 근본적인 실존

체인 체험된 시간(시간성), 체험된 신체(신체성), 체험된 

공간(공간성) 및 체험된 타자(관계성)에 따라 분류하여 

경험적 삶의 기본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다양한 차원의 

의미를 나타내려 구조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경험적 구

조가 다큐멘터리, 문학작품 및 예술작품 등에서 나타난 

주제들을 드러내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여 구조화를 수

정 보완하였다.

5. 연구의 엄밀성 확보

Lincoln와 Guba (1985)가 제시한 질적 연구의 4가

지 평가 기준인 신용성(Trustworthiness), 전이성

(Transferability), 신뢰성(Dependability), 확인성

(Confirmability)에 근거하여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를 높이고자 하였다. 신용성을 위해 연구의 전반적인 방

향 및 연구수행의 각 절차에 해 질적 연구 전문가로

부터 검토 및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사전에 연구 결과를 

확인해주기로 동의한 참여자 2명에게 피드백을 받았다. 

전이성을 위해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뿐만 아니라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신뢰성과 확인성을 위해 연구자들이 사전에 모의 

면담을 진행하여 면담 시 매뉴얼을 설정하였고 같은 질

문지를 사용하여 상자에게 동일하게 질문할 수 있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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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생리컵 사용 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을 통하여 생리컵을 사용한 

여성들의 경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진술문은 총 

227개였다. 유사한 것들을 묶어 의미를 통합, 구성하여 

12개의 하위주제(Subthemes)와 4개의 본질적 주제

(Themes)로 도출하였다. 이를 경험이 나타나는 생활세

계의 4가지 실존체인 시간성, 신체성, 공간성, 관계성을 

중심으로 본질적인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Table 2).

1) 주제 1: 생리컵에 적응해나감(체험적 시간, Lived 

time)

체험적 시간은 인간이 개인마다 다르게 느끼는 주관

적 경험이다(Van Manen, 2016). 일생의 상당 부분 월

경을 하며 보내는 여성들이 일회용 생리  파동을 경험

하면서 일회용 생리 가 유해한지 모르고 사용했던 과

거와 계속해서 월경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불안과 두려

움 속에서 참여자 나름의 안 월경용품을 찾아 적응해

가는 시간이 나타나 있다.

(1) 하위주제 1. 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리컵을 

선택함

주제 1의 하위주제 1은 ‘일회용 생리  파동으로 불

신이 생김’과 ‘나에게 있어 안책은 생리컵이라고 생각

함’의 두 범주가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일회용 생리

에서 자신의 몸에 유해할 수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후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수준이라고 발표하였지만, 여전히 일회용 생리 의 안

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그 말을 신뢰할 수도 없게 됐

다. 일회용 생리  사용이 불안한 참여자들은 체 월경

용품을 찾게 되었다. 다양한 제품 중에서 의료용 실리콘

으로 만들어진 생리컵을 선택하였다. 

(생리컵) 실리콘 자체가 의료용 실리콘이라서 인체에 

해하지 않다는 걸 읽어 충분히 알게 되었고... 그리고 

생리 에 해 이미 불신이 생겼기 때문에 아무리 해외 

생리 라고 해도 내가 과연 사용해도 괜찮을까 생각이 

들었으며...(P02)

(2) 하위주제 2. 생리컵의 벽을 넘어 각자의 방식으

Table 2. Themes of the Lived Experience of Women Using Menstrual Cups

Life World 
Themes

Themes Subthemes

Lived time
(temporality)

Adaption to menstrual 
cups

Choosing menstrual cups for my body safety

Adjusting in one’s own way and overcoming the challenging of 
using menstrual cups

More adapting to the menstrual cups, more feeling free from 
menstruation burdens

Lived body
(corporeality)

Body’s various 
responses towards 

menstrual cups

Accepting menstruation and my body itself

Achieving health and safety by using menstrual cups

Suffering from feelings of uneasiness and discomfort when using 
menstrual cups

Lived space
(spatiality)

Menstrual cups being 
unwelcomed in Korean 

society

Feeling difficulties in using menstrual cups due to traditional 
ideas on purity in Korean society

Internet, the only space for obtaining information about menstrual 
cups 

Feeling barriers in using menstrual cups in Korea

Lived relation
(relationality)

Our various perspectives 
towards menstrual cups

Menstrual cups, distingu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 
and men.

Experiencing our society tabooing the menstruation

Reusing menstrual cups can be economical and eco-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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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응해나감

주제 1의 하위주제 2는 ‘생리컵은 진입장벽이 높음’, 

‘개인에게 맞는 생리컵과 생리컵 사용방법이 다양하고 

각자 느끼는 장단점이 다름’, ‘생리컵 사용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점점 익숙해짐’의 세 범주가 포함되었다. 참여

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월경용

품인 생리컵을 사용할 때 자신의 몸에 무언가 삽입해야 

하는 두려움과 질 내 삽입에 해 좋지 못한 사회적 시

선으로 인한 거부감을 느꼈다. 하지만 사회적인 편견이

나 두려움보다 자신의 몸이 안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생리컵을 시도하였다. 막상 생리컵을 사용

해보니 인터넷에서 봤던 것처럼 마냥 편한 것은 아니었

다. 생리컵을 질 내로 삽입하는 과정부터 난관을 겪은 

경우도 있었으며 삽입한 후에도 불편감, 통증을 느끼기

도 하였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생리컵 사용방법을 찾

기 위해 인터넷과 주변 지인에게 사용 후기를 얻고 시

도하였다. 생리컵을 접는 방법을 바꿔보기도 하고 삽입 

시 긴장을 풀기 위해 노력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골든

컵(본인에게 잘 맞은 생리컵)을 찾기 위해 새로운 생리

컵을 구매하였다.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이 쌓이

면서 참여자들만의 방법을 터득하여 생리컵을 사용하는

데 적응하였다.

(생리컵을) 맨 처음 했을 때 불편한 거예요. 막 배 안

에 무언가 들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뺐다가 다시 꼈다

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파서 쉬는 날도 있

었어요. 다음날 다시 도전해서 했는데 둘째 날은 조금 

스킬이 생겼는지 편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날부

터는 나한테 딱 맞는구나 너무 편하다는 걸 느꼈어요

(P03).

(3) 하위주제 3. 생리컵에 적응할수록 한층 더 월경

의 부담감으로부터 해방됨

주제 1의 하위주제 3은 ‘기존 월경용품 사용 시 느꼈

던 불편감이 생리컵으로 인해 사라짐’, ‘생리컵 사용은 

월경 중이라는 것을 잊을 정도로 편안함’, ‘생리컵을 사

용하고 삶의 질이 향상됨’의 세 범주가 포함되었다. 참

여자들은 생리컵 이전에 사용했던 일회용 생리 와 탐

폰 때문에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다. 심한 경우 

월경 자체에 해 부정적인 인식까지 생겨 매달 찾아오

는 월경이 언제나 고통스럽고 귀찮게만 느껴졌다. 하지

만 생리컵을 사용하면서 월경 기간마다 겪는 불편함도 

조금씩 줄어들고, 생리컵에 적응할수록 월경하지 않는 

평상시와 같이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

에 참여자들은 생리컵 사용이 신세계라고 표현하고, 나

에게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어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하였다.

정말 생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갈 때 

빼고는 뭐를 하든지 아니면 밖에서 뭘 하든지 이런 거

에서 별로 제한점이 없으니까, 저는 안 해봤지만, 수영

도 할 수 있고 격한 액티비티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생리혈이 생리 에 묻으면 그 찝찝한 느낌도 생리하는 

느낌이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쏟아지는 느낌도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P11).

2) 주제 2: 생리컵에 한 내 몸의 다양한 반응(체험

적 신체, Lived body)

체험적 신체는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것이며 다른 인

간을 만날 때 신체와 신체를 통해 만나게 된다(Van 

Manen, 2016). 참여자들이 생리컵을 사용하면서 자신

의 온몸을 통해 느끼고 체험하는 신체가 나타났다.

(1) 하위주제 1. 월경과 자신의 몸을 받아들임

주제 2의 하위주제 1은 ‘월경이 짜증나고 귀찮아 여

자로 태어난 것이 억울함’, ‘월경에 한 이미지가 변화

함’,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게 됨’의 세 범주가 포함되

었다. 참여자들은 단지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찾아오는 월경이 여러모로 신경 쓰이고 함께 나타

나는 증상 때문에 힘들어하였다.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힘들어 여자로 

태어난 것이 억울하다고 했다. 이에 매달 자신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월경혈을 직접 보고 일회용 생리 에서 나

는 월경혈 냄새를 맡으면 불쾌하고 손에 묻기라도 하면 

찝찝하고 더럽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리컵 교환 시 자

신의 월경혈을 보고 만지면서 월경혈 또한 내 몸에서 

나오는 다른 혈액과 차이가 없으며 월경혈 자체가 더러

운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생리컵을 사용하기 위

해 손을 질 내로 삽입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

의 신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며 생리컵에 담긴 월경

혈의 양, 색, 냄새 등을 더 자세히 관찰하면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생리컵을) 넣었다 빼면은 손에 생리가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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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텐데. 나오는 것도 싫은데 내 손에 묻으면 이상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더러운 게 아닌데. 내 

피. 내 손에 피, 피 나는 거 같은 느낌인데. 왜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P08).

생리컵을 쓰면서 제 신체구조나 해부학적으로 뭔가 

알게 된 거 같아요. 이렇게 (자궁이) 뒤로 있는 줄 몰랐

어요(P07).

(2) 하위주제 2. 생리컵 사용으로 건강과 안전까지 

얻음

주제 2의 하위주제 2는 ‘생리컵은 의료용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인체에 무해하다고 생각함’, ‘생리컵 이용 후 

몸이 건강해진 것을 느낌’의 두 범주가 포함되었다. 참

여자들은 생리컵이 주로 의료용 실리콘으로 만들어져서 

세균증식이 잘 일어나지 않고 소독할 수 있어 인체에 

무해하다고 생각했다. 참여자들은 생리컵에 담긴 월경

혈이 냄새가 나지 않고 생각보다 월경혈의 양이 많지 

않음을 알게 되고 점차 월경통이 완화되어 자신의 몸이 

건강해짐을 느꼈다.

생리컵은 실리콘 재질이니깐 이게 의학용 실리콘 이

런 걸 쓰면 위생적이고 물로 맨날 씻어주니깐 그건 좀 

괜찮겠다 싶어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P14).

2~3번 이후에는 점점 생리통이 덜 하다고 느꼈고... 

제가 생리통이 되게 심한 편인데 그래도 생리컵을 쓰면

서 생리통이 덜하다고 느꼈고 생리혈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P02).

(3) 하위주제 3. 생리컵에 적응하지 못하여 여전히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낌

주제 2의 하위주제 3은 ‘생리컵의 안전성과 위생에 

의심이 듦’, ‘생리컵의 사용이 어렵고 불편함’의 두 범주

가 포함되었다. 일회용 생리  파동을 겪은 참여자들은 

좀 더 안전한 월경용품을 찾기 위해 생리컵을 사용하고 

있으나 안전과 위생에 한 의심과 불안감은 여전히 존

재하고 있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생리컵에 한 심리적 

장벽을 뛰어넘고 삽입과 제거 연습을 하고 있으나 아직

도 완벽하게 적응되지 않아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다

고 하였다. 또한, 생리컵이 제 로 자리잡지 않으면 월

경혈이 샐 수 있고 월경혈이 얼마나 찼는지 확인할 수 

없어 불편하다고 하였다.

위생적일까? 왜냐면 손에 닿으니깐 바로 씻고 넣는 

게 아니라 물병에 이렇게 하다가 빼려면 손이 또 필요

하니깐... 그것도 걱정이 되고... (생리컵 넣을 때) 긴장

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막상 딱 안 되니

깐 중간에 딱 펼쳐져 버리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는 

그냥 포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아파 가지고(P14).

3) 주제 3: 한국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생리컵

(체험적 공간, Lived space)

체험적 공간은 인간이 느낀 공간으로, 거리, 높이 등 

수학적인 의미의 공간이 아닌 언어 이전의 것이다(Van 

Manen, 2016). 생리컵을 사용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생리컵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느낀 참여자들의 체

험된 공간성이 나타나 있다.

(1) 하위주제 1. 생리컵을 사용하기에는 보수적인 한

국 사회

주제 3의 하위주제 1은 ‘한국은 여성의 순결성을 중

요시함’, ‘질 내로 삽입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음’의 두 

범주가 포함되었다. 부분의 참여자는 한국이 아직 성

에 보수적이며 여성의 순결성을 중요시하여 처녀막 파

괴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하였다. 따라서 

많은 한국 여성들이 질 내로 무언가를 삽입하는 것에 

해 거부감이 있다고 하였다. 질 내로 삽입하는 행위가 

두렵거나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으며 심지어 자신의 성

기를 만져야 한다는 것 자체에 거리낌을 느끼는 반응도 

있었다고 하였다.

사회적으로 쌓아왔던 관념들 때문인 것 같아요. 여자

라면 약간 순결을 지켜야 하고 처녀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질 주름이라고 하는

데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걸 지키

려고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P09).

(2) 하위주제 2. 인터넷만이 유일한 생리컵 정보 공간

주제 3의 하위주제 2는 ‘생리컵에 한 정보를 인터

넷을 통해 얻음’, ‘생리컵에 한 정보가 부족함’의 두 

범주가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생리컵에 한 정보를 

블로그 후기, SNS,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얻었다고 

하였다. 인터넷 외에는 생리컵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

이 없으며 생리컵에 해 배울 기회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들은 인터넷 자료 역시 신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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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세척 방법 등이 모두 달라 검증된 정보가 없다

고 하였다. 따라서 전문적인 콘텐츠 생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네이버에서 찾아서 블로그 같은 것도 많이 참고했고

요. 아니면 유튜브... 생각보다 그렇게 글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어, 마냥 쉽지만은 않았어요... 영상 제작하신 분

들이 직접 모습을 보여 줄 수 없으니까 이런 종이컵이

나 페트병 가지고 넣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구멍이 그

만큼 하지 않으니까 다르더라고요. 봤을 때는 되게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하면 그렇게 쉽지는 않은(P10).

(3) 하위주제 3. 한국에서 생리컵 이용에 현실장벽을 

느낌

주제 3의 하위주제 3은 ‘한국에서는 생리컵을 구매하

기 어려움’, ‘생리컵이 중적이지 않다고 생각함’, ‘생

리컵을 집이 아닌 곳에서 처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낌’

의 세 범주가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생리컵

을 구매할 수 없어 해외 직구를 통해야 하므로 생리컵 

구매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하였다. 또한, 생리컵이 한국

에서 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생리컵을 사용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신기하게 보는 반응도 있었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생리컵을 공중화장실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

편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집과 달리 공중화장실은 세면

와 변기가 따로 있어 생리컵 세척을 위해 여러 준비

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참여자들은 외부에서 

생리컵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여 월경 시 일찍 귀가한

다고 하였다.

일단 우리나라에 아직 생리컵을 안 팔잖아요. 살려면 

해외 직구를 해야 하는데, 해외 직구가 일단 배송도 오

래 걸리고, 저는 한 2주~2주 반 걸렸던 것 같은데, 그

것도 귀찮고(P11).

너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좀 

당연하게, 사실 우리도 생리컵 쓴다고 하면 신기하게 보

는 시선이 더 여자들 사이에서도 그게 좀 많은 것 같아

서. 여자를 떠나면 남자도 그렇게, 아니면 생리컵을 전

혀 모르는 어른들이나 완전 어린 친구들이 진짜 그냥 

모르고(P13).

 요즘 공공화장실에 세면 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화장실 안에, 안에서 (중략) 세척을 잘할 수가 없

고. 그리고 공간이 작기 때문에 착용할 때 뭐라 그러지 

뭔가 좀 편안해야 잘 삽입이 될 텐데 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심적인 부담이 되고 교체하는데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P01).

4) 주제 4: 생리컵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체험적 

관계, Lived relation)

체험된 관계성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인적인 공

간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더 큰 실존적인 의미에

서 인간은 공동체, 사회적 삶의 목적의식, 삶의 터전 등

을 탐색해왔다(Van Manen, 2016). 성별, 사회와 환경 

및 경제에 따라 다양하게 생리컵을 바라보는 것을 느낀 

참여자의 체험된 관계가 나타나 있다.

(1) 하위주제 1.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구분하는 월

경용품, 생리컵

주제 4의 하위주제 1은 ‘생리컵을 다른 여성들과 함

께 나누고 싶음’, ‘생리컵을 성적으로 인식하는 남성들

의 시선에 불쾌감을 느낌’의 두 범주가 포함되었다. 

부분의 참여자는 월경을 경험하는 주변 여성들에게 본

인이 생리컵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

으로 생리컵 사용을 추천하였다. 앞으로 생리컵에 관해 

물어보는 여성이 있다면 사용방법 등의 경험을 나눌 의

사가 있으며 미래에 딸이 생긴다면 생리컵에 해 알려

줄 것이라고 하였다. 그와 반면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일부 남성들이 생리컵을 사용하면 처녀막이 파괴되거나 

질이 늘어나 성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

다고 하였다. 따라서 남성들은 생리컵을 부정적이고 성

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불쾌하며 생리컵에 

한 인식이 여성과 남성들에게 다르다고 느꼈다.

여성들이 정말 편하다는 식으로 변화는 하는데 남성

들이 카페 같은데 글 올린 거 보면 아 저러면 구멍 넓어

지겠네. 막 이런 식으로 악플도 많이 달리고 자기 여자 

친구는 생리컵 안 썼으면 좋겠다고 이런 식으로 글 달

린 것 보고 아 진짜 남자와 여자의 생각은 정말 다르구

나. 물론 안 그런 남자들도 많겠지만 그 인터넷 댓글을 

그런 식으로 구멍이 넓어지겠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

는 애들은 그냥 질 안에 넣는 모든 것이 성과 관련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P12).

(2) 하위주제 2. 월경에 해 터부시하는 우리 사회

를 경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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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의 하위주제 2는 ‘월경용품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함’, ‘월경용품을 편견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음’, ‘월경과 관련된 사회적 노력

이 필요함’의 세 범주가 포함되었다. 몇몇 참여자들은 

월경용품 자체를 타인에게 보이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

하다고 하였다. 생리컵도 마찬가지이며 공중화장실에서 

생리컵을 재사용할 경우 세척을 하기 위해 세면 로 가

지고 나가기 어렵고 평소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 여성들이 부분 생리 를 사용하고 

삽입형 월경용품을 선택하는데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이 

있어 월경용품의 선택이 제한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월경용품을 편견 없이 자유롭게 본인이 편한 것으로 선

택하고 사용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렇게 월경과 월경용

품을 터부시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월경과 월경용품 사

용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여성의 월경이 중요하고 소

중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성용품에 한 인식이 숨겨야 되는 물건이다? 보여 

지면 조금 불편한 거다? 라는 인식이 되어있는 것 같아

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성용품은 당연히 다른 모든 여성들이 사용하

는 거고, 그거를 숨겨야 된다는 걸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제 약간 옛날 사고방식이지 않을까, 가부장적

인 사고방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P04).

전 여자라면 다 생리를 당연히 하는 거고. (중략) 내

가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더라도 그런 생리적인 

현상에 해서는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되고, 생리

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생리 를 못 샀다 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보호받아야 하고. 그

리고 여자의 몸이 생리를 함으로써 더 중요하고 소중하

다는 다뤄져야 하는 생각을, 생각을 할 수 있게 캠페인

이나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추지 말고 오픈할 

수 있는(P02).

(3) 하위주제 3. 재사용할 수 있는 생리컵은 환경 친

화적이고 경제적임

주제 4의 하위주제 3은 ‘생리컵을 소독하여 재사용

함’, ‘생리컵은 재사용할 수 있어 환경적임’, ‘생리컵은 

재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임’의 세 범주가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은 생리컵을 끓는 물에 소독하여 재사용한다고 

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식초나 손 세정제로 생리컵을 

세척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생리컵을 재사용함으로써 

일회용 생리 를 사용했을 때와 달리 쓰레기의 양이 줄

어 환경적으로 좋다고 하였다. 또한, 생리컵은 한 번만 

구매하면 되므로 경제적으로 부담감이 줄어든다고 하였

다. 따라서 일부 참여자들은 일회용 생리 를 구매할 돈

이 없는 저소득층 소녀들에게 생리컵을 제공하면 좋겠

다고 하였다.

경제적인 부담도 확실히 줄기는 줄었죠. 원래는 뭐 

하루에 3번 정도 갈아야 한다고 치면 한 달에 오천 원 

내지 만 원이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그때 살 

때 가격이 한 2~3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서 

한 9개월 쓰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고

(P11).

생리 라는 쓰레기가 안 나오는 그런 장점도 굉장히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살면서 최 한 쓰레기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P05).

2. 생리컵 사용 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

한국에서 부분의 여성들이 사용하는 일회용 생리

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은 참여자들뿐만 아

니라 많은 여성들이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하였다. 안전

성에 위협을 느낀 참여자들은 안 월경용품으로 생리

컵을 선택하였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

며 후기를 찾아본다. 그러나 생리컵을 사용하는 것은 생

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구매 단계부터 만만치 않으

며 힘들게 손에 넣고 나서도 막상 사용하려고 하니 거

부감이 들거나 어려움을 느꼈다. 인터넷에서 알려주는 

사용방법도 자신과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생리컵을 사용하며 점차 적응

해나간다. 그리고 마침내 일회용 생리 를 사용했을 때

와는 차원이 다른 신세계를 맛보게 된다. 쾌적함이 가장 

큰 장점이며 월경 시 느껴졌던 부담감이 줄어들었다. 월

경주기가 일정해지거나 생리통이 줄어드는 등 몸이 건

강해지는 느낌이다. 이전에는 더럽게만 느껴졌던 월경

혈이 친숙해진다. 하지만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하면 여

전히 불안하고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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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생리컵을 사용하는 것은 딱히 환영받지 못

하는 것 같다. 질 내로 뭔가를 넣는다는 자체가 거부감

이 들고 무섭다. 심지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것조차 

거리끼는 여성들이 있다. 따라서 생리컵을 사용한다는 

점을 쉬쉬하게 되고 온라인을 통해서만 정보를 주고받

게 된다. 월경용품 자체가 터부시되는 한국 사회에서 남

성이나 친하지 않은 여성에게 생리컵 이야기를 하는 것

은 쉽지 않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생리컵을 사용하면서 

여러 장점을 체험하고 이를 다른 여성과 나누고 싶어 

했다. 주위에 생리컵을 추천하기도 하고 생리컵에 관심

을 가지는 이에게는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준다. 그리고 

앞으로 여성들이 생리컵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기 한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생리컵을 사용하는 여성의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해석학적 현상학 방법을 

이용하였다. 월경은 여성이라면 부분 겪게 되는 자연

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시 와 문화권에 따라 부

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또한 월경

을 정확하게 부르지 않고 모호하게 표현하고 숨기거나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한다. 본 연구는 월경이 터부

시되는 한국 사회에서 다수가 사용하지 않는 생리컵을 

선택하여 경험한 체험을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파악하였

다(Van Manen, 2016). 생활세계의 4가지 실존체인 시

간성, 신체성, 공간성, 관계성에 따라 4개의 본질적 주

제와 12개의 하위주제로 참여자의 본질적인 경험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

하고자 한다.

첫째, 참여자들이 월경용품으로 생리컵을 선택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적응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월경용품의 

불편감과 월경 자체에 한 부담감이 줄어드는 체험적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

회용 생리  사용과 관련하여 피부발진, 가려움증 등 후

유증이 연관되어 있으며 신체활동의 제한성으로 인해 

불편함까지 초래된다고 하였다(Kim & Choi, 2018; 

Lee, 2018; MFDS, 2017; Ahn & Kim, 2008). 이처

럼 일회용 생리  사용 후 나타나는 문제들이 점차 객

관화되고 있음에도 우리는 생리 가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 이제는 개인의 사소한 문제가 아

닌 여성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사회가 나서야 할 때이다.

일회용 생리  안 중 하나가 바로 생리컵이다. 선

행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생리컵을 질 내로 삽입하는 

것에 한 두려움을 느끼고 사용방법 및 관리에 해 

걱정하였으나 주변 또래로부터 동감과 지지를 통해 적

응할 수 있었으며 점차 생리컵 사용을 연습하면서 익숙

해졌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생리컵 사용은 불필요한 

화학적 노출에서 벗어나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월경혈이 새는 것에 한 스트레스를 줄여 월경기간동

안 보다 자유로운 신체활동을 보장하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Mason et al., 

2015; Hyttel et al., 2017). 따라서 일회용 생리 에 

불편감을 느끼는 여성들에게 이를 체할 수 있는 월경

용품을 권장할 필요가 있으며 생리컵도 표적인 체 

월경용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참여자들이 생리컵을 사용하면서 신체가 건강

해지고 자신의 몸과 월경에 한 생각이 긍정적인 방향

으로 변화하는 체험적 신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

들은 생리컵을 사용하기 전 월경은 마냥 짜증나고 불편

하다고 생각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마찬가지로 월

경을 경험하는 여성 중 일부가 복통, 요통과 같은 신체

적 증상을 포함하여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변화도 

함께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wang et al., 2003; 

Sung, 2005; Sung, Min, Jang, & Jeon, 2006; Kim 

& Kim, 2014) 이를 통해서 월경이 여성들에게 부정적

으로 여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Jeong, 2019; 

Kang, Park, & Park, 2019; Ahn & Kim, 2008). 생

리  안 월경용품으로 알려진 면 생리 를 사용한 일

부 여성들은 면 생리 를 사용하면서 월경혈을 보고 만

지는 과정에서 월경혈을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월

경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식한다고 한다(Kkumjimo, 

2005). 그러므로 참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생리컵을 고르

고 월경혈을 직접 관찰하고 만지면서 몸에 해 긍정적

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은 월경통

이 완화되거나 피부발진이 사라지는 등 신체적인 변화

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월경에 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Jeong, 2019). 다수의 선

행연구에서 월경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월경 전 불편감

이나 월경 전 증후군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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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인식 변화가 신체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Han, Kim, Kim, & Lee, 2017; 

Song et al., 2013). 따라서 생리컵의 사용이 월경에 

한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으며 일부는 

신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했다는 점에서 생리컵이 여

성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들은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생리컵의 안전성과 위생에 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

으며 생리컵에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해 여전히 불편함

을 겪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진

행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MFDS, 2017). 생리

컵의 사용과 관련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

(Van Eijk et al., 2019)를 살펴보면 생리컵과 관련된 

연구는 1960년 부터 나왔지만 2019년 5월까지 총 

436편에 불과하였다. 그중 3편의 연구만이 높은 수준의 

연구였고 최종 분석된 43편의 논문 중 한국에서 시행된 

연구는 없었다. 이는 국내에서 생리컵에 관한 연구가 매

우 부족한 상황으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정확한 가

이드라인이 제공되지 않아 생리컵 사용자들에게 불안감

을 주고 있다. 하지만 Van Eijk 등(2019)은 생리컵이 

국가의 경제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서 여성의 월

경 위생에 안전하고 수용 가능한 월경용품이지만 이러

한 점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였다. 덧붙여 여

성들이 생리컵을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 정보의 제공

과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내 역시 생

리컵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제한적이지 않고 다양한 월경용품에 해 공적인 

교육과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생리컵을 포함한 월경용품을 안전하고 안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들의 경험이 충분히 반영된 연구가 진행

될 필요가 있다.

셋째, 참여자들이 성에 한 보수적인 고정관념이 있

는 ‘한국 사회’이자, 생리컵이 중화되지 않은 ‘한국’에

서 ‘인터넷’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통해서만 생리컵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월경은 숨겨야 하며 여

성들 사이에서도 서로 감추고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분

위기 속에 삽입형 월경용품인 생리컵 또한 부정적인 시

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회용 생리

를 53.2%, 탐폰을 35.4% 사용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회용 생리 를 80.9%, 탐폰을 10.7% 사용한다

(MFDS, 2017). 국내의 탐폰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

나 미국과 비교하면 삽입형 월경용품에 소극적인 것으

로 보인다. 이는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가부장적인 문

화의 잔재로 인해 질 내에 무언가를 삽입하는 것에 거

부감을 느끼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시아 여성들을 상

으로 한 Roh (2018)의 연구를 살펴보면 참여자 중에는 

탐폰을 사용하는 자가 없었으며 탐폰을 사용하는 행위

는 순결한 몸을 간수하지 못하는 것이며 성적 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생

리컵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여성 672명에게 이유를 물

어보니 79.2%는 체내 삽입에 한 거부감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MFDS, 2017). 이러한 인식으로 생리컵은 

한국에서 중화되기 어려우며 구매가 쉽지 않고 공교

육을 통해서 배울 기회가 없어 인터넷을 통해서만 정보

를 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이유로 참여자들

은 한국에서 생리컵이 환영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사

용에 어려움을 느낀다.

참여자들은 생리컵을 사용하며 여러 어려움을 겪지

만, 이러한 단점을 감수할 만큼 생리컵이 편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한다. 편하다는 것은 월경 시 쾌적하며 이전에 

느꼈던 신체적, 정신적 불편감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초경부터 당연히 일회용 생리 를 사용했고 일회용 생

리 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불편감이 생리컵을 사용함으

로써 줄어들게 된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든 자신에게 맞는 월경용품을 사용하는 것

이라고 한다. 이는 여성이 월경용품을 선택할 때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해야 함은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삽입형 월경용품을 경험해보는데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순결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고 

삽입형 월경용품에 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도

록 사회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공교육을 통해 일

회용 생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월경용품을 접하도록 

하여 여성들이 삽입형 월경용품에 한 선입견 없이 본

인에게 맞는 월경용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참여자들이 생리컵을 사용하면서 성별, 사회, 

환경 및 경제에 따라 생리컵을 하는 자세가 다양하다

는 것을 느낀 체험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성

별의 경우 여성들과는 생리컵을 추천하고 나누길 원하

지만, 남성은 생리컵을 성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 불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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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하였다. 이는 일부 남성이 월경에 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을 성적 상화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녀 학생을 상으로 한 Hwang 

(2018)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월경 지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남성 중심사회에서 월경에 어

려움을 겪으며 억눌린 여성들은 생리컵 사용이 돌파구

로 느껴졌고 다른 여성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란 생각에 자연스럽게 생리컵을 추천하며 연 한

다. 그러나 생리컵에 한 여성과 남성의 인식 차이는 

성별 간 갈등이 깊어질 수 있으며 혐오가 난무하는 시

에 더욱더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 월경이나 생리컵을 

성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성적 상화는 성차별적 문화

의 한 예로 볼 수 있다(Kim, 2019). 이러한 성차별적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서 성 평등 교

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성교육과 폭력 예방 교육에만 편

중되어 불평등한 젠더 관계문제를 잘 드러내지 못해 실

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Cho, 2017). 이에 Cho 

(2017)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문화적 차이로 나타나는 

삶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심과 태

도인 젠더감수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보건교육 과정에서 단순히 남성의 

월경 지식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젠더감

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성별 간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리컵은 재사용할 수 있어 환경친화적이고 경

제적이라고 하였다. 매달 일주일의 월경기간동안 사용

한 일회용 생리 로 인해 생기는 쓰레기는 일회용 생리

, 개별 포장지, 팩 포장지 등이며 부분 플라스틱 제

재로, 제 로 인식하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다. 하지만 

생리컵의 10년에 걸친 추정치를 사용하여 예측했을 때 

월경기간 당 12개의 일회용 생리 를 사용하는 것에 비

해 플라스틱 폐기물은 0.4%에 불과하다(Van Eijk et 

al., 2019). 그러므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현  사회에서 생리컵의 환경적 이익은 매우 높이 평가

된다. 더 나아가 생리컵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

므로 일회용 생리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여

성에게 생리컵은 좋은 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

가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공익 광고를 한다면 생리컵에 

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고 여성

들이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생리컵에 한 관심이 높아진 상

황이나 여전히 관련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생리컵의 사

용 전후 변수들의 차이를 파악하는 양적 연구와 달리, 

생리컵을 사용하는 여성의 경험을 포괄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생리컵 이용에 한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문화

를 함께 파악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이 월경

용품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

었다. 따라서 여성이 월경용품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

해서 이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특히 안전하고 자

유로운 월경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공교육과 사회적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월경용품의 종류

가 다양해지는 만큼 초경 시 일회용 생리  외에 다양

한 월경용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보건교육 자료로 이용

할 수 있다. 이때 보건교육을 이끄는 간호사는 월경용품

에 해 편견없이 간호 및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월경용품 선택권을 넓히고 여성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참

여자들은 생리컵을 6개월 이상 지속해서 사용한 자로, 

생리컵을 사용하다가 중단한 여성들의 경험과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생리컵에 한 긍정적인 부분이 부각될 

수 있다. 둘째, 전화면담은 참여자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참여자들은 부분 

20 이며 미혼 상태로 일반적인 특성이 비슷하였다. 따

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층화 표집을 통해 좀 더 다양한 

생리컵 사용자들의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 한국 성인 여성의 생리컵 사용 경험의 의미

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총 14명의 생리컵 사용

자가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였으며 이를 해석학적 

현상학으로 분석하여 시간성, 신체성, 공간성, 관계성으

로 경험구조를 완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생리컵 사

용자들이 겪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월경

을 하는 여성들의 고충과 이를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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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해 볼 수 있었다. 다양한 종류의 월경용품이 존재하

지만, 한국 문화로 인해 제한된 선택을 해야 했고 최근 

생리  파동으로 인해 선택의 폭이 더욱 좁아지고 있다. 

일회용 생리 의 체 월경용품 중 생리컵을 처음 사용

할 때는 거부감이나 어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

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리컵 사용에 만족하는 표현

들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여성 건강을 위해 월

경용품의 다양성을 제시하여 여성들의 월경용품 선택권

을 넓히고 나아가 월경용품 관련 교육을 위한 근거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특히 월경은 부끄러운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여성의 경험임을 인정하는 문화와 이를 위

한 인식개선 교육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필요한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을 강조할 수 있는 변화

된 성교육과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 또한, 생리컵 안전

성에 한 검토와 함께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다양

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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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Should Be Me Who Decides What to Use.”: Experiences of 

Using Menstrual Cups in South Korea

Kim, Da Hye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Im, Boae (Ph.D,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Park, Sihyun (Assistant Professor,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Purpose: Safety concerns regarding the use of disposable sanitary pads have emerged as a 

social issue in Korea, and some have advocated alternatives to alleviate these concerns. 

However, menstrual cups are rarely viewed as an option because of the sociocultural climat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Korean women that use 

menstrual cups. Methods: Hermeneutic phenomenology as suggested by Van Manen was utilized 

for the study. Fourteen women, who had been using menstrual cups, were recruited and asked 

to participated in face-to-face interviews. Interview data were transcribed and coded by 

lifeworld existentials. Results: Four fundamental themes were emerged from the data: adaption 

to menstrual cups, body’s various responses towards the menstrual cups, the menstrual cups 

being unwelcomed in Korean society, and our various perspectives towards menstrual cups. 

Conclusion: We could observe not only the positive experiences in terms of using menstrual 

cups but also the various difficulties and challenges of using those menstrual cups in Korean 

society. We hope that the findings could be used as the evidence for developing health 

education contents and policies to promote women's health.

Key words : Female, Republic of Korea, Hermeneutics, Menstrual Hygiene Products, Menstruation


